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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개발을 기반으로 한 축산물의 생산, 이용 등은 근년에 이르러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산지개발에 의한 초지조성 실적은 현재 보유한 가축 두수의 적정 사육면적에 크게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산지초지 조성사업은 계속되어야 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지개발을 하기에 앞서 개발가능 산지의 환경조건을 보면, 대부분의 산지가 경사지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하기 집중강우에 의한 토양유실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크다. 또한 토양특성은 일반 농경지에 비하여 척박하고 지형이 복잡하므로 이들 특성을 고려한 초지조성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산지개발은 토양유실을 최소화하는 초지조성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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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사 토지의 토양유실

	 
	 
	 
	 
	 
	 

	 
	  초지조성 방법에는 대상지를 쟁기로 갈아엎고 쇄토, 정지를 한 다음 파종하는 경운초지와 기존 식생만 제거후(제초제처리 포함) 지표처리만 하는 겉뿌림 초지와 자연식생으로 덮여있는 자연초지가 있다. 이들간의 토양유실량의 차이를 보면 조성당년은 경운초지가 토양유실량이 많고 그 다음은 겉뿌림초지이고 자연식생지인 자연초지는 토양유실량이 아주 적다.
  이는 식생을 제거후 경운을 한 경운초지는 식생에 의한 강우의 차단 능력 및 유출수의 감소요인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적은 강우하에서도 쉽게 토양구조가 파괴되고 적은 토양의 입자나 입단등이 유출수에 쉽게 이동되기 때문이다. 
  표 1의 성적은 가을에 산지를 개발하여 가을뿌림을 한후 강우에 의하여 토양이 유실된 량인데 만일 여름철에 산지를 개발한다면 토양유실량은 막대하리라 예상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강우량은 년평균 1200-1300mm 로 2/3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어 30%의 경사지인 나지토양의 토양유실량은 30-40ton/10a/년으로 이 가운데 80% 이상이 여름철 (6,7,8월)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운으로 인한 토양 침식량은 극심할 것이다.
  그러나 강우량이 적은 이른봄 혹은 가을에 단기간 산지초지를 조성할 수 있다면 토양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겉뿌림초지는 경운초지에 비해서는 토양유실량이 적지만 조성시 지상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자연초지에 비해 많다.

	 
	 
	 
	 
	 
	 

	 
	표 1. 초지조성 방법별 토양유실량 

(단위 : ㎏/10a)



	 
	구분

경 운 초 지

겉 뿌 림 초 지

자 연 초 지 

1983(조성당년)

2,500.0

1,800.0

11.0 

1984
1985
1986
평균 

  28.8
  11.9
   8.7
637.4 

 32.2
  11.6 
    8.1 
463.0 

13.8 
   8.2 
  7.9
10.2



	 
	 
	 
	 
	 
	 

	 
	표 2. 초지조성방법별 물유출량 

(단위 : ㎘/10a)



	 
	구분

경 운 초 지

겉 뿌 림 초 지

자 연 초 지 

1983(조성당년)
1984
1985
1986 

59.4(28.2)
50.8( 4.5)
31.1( 2.3)
26.4( 2.6) 

59.6(28.1)
53.3( 4.8)
32.0( 2.3)
26.2( 2.6) 

  5.6(2.7)
43.1(3.9)
27.4(2.0)
26.0(2.5) 



	 
	주) ( ) : 물 유출율(%).

	 
	 
	 
	 
	 
	 

	 
	  그러나 야초지인 자연초지는 큰 강우하에서만 약간 탁하게 유출되기 때문에 유실량은 적지만 목초로서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초지를 조성한 후 다음해(2년차)부터는 토양유실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초지조성 방법간에도 토양유실량의 차이가 없다.
  이는 목초가 정착되어 초생이 완전히 지면을 피복하여 강우강도가 큰 강우일지라도 초생의 잎이나 줄기에서 차단되어 흘러내리기 때문에 토양을 분리 비산시키는 능력이 감소된다. 그리고 흘러 내린 유거수는 초생의 가는뿌리를 통하여 지하로 침투되고, 강우로 인해 분리된 토양 입자들이 조밀한 식생에 의해 유출수는 여과되고 토양입자들의 이동을 억제시켜 줌으로써 토양유실이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초가 정착되면 조성방법간의 토양유실량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초지방법별 물유출량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운초지및 겉뿌림초지가 조성 당년에는 강우량의 28% 이상이 유출된 반면 자연 초지는 강우량의 2.7% 가 유출되었다. 
  그리고 년차간의 물 유출율을 보면 경운 초지및 겉뿌림초지간에는 1년차와 2년차간에 심한 차이를 보이나 2년차 이후는 급격히 감소하여 자연초지와 비슷한 수준까지 감소한다. 
  경운초지및 겉뿌림 초지는 식생제거후 조성하기 때문에 식생에 의한 유출감소 효과가 배제된 결과이며 2년차 이후에는 목초가 완전히 정착되어 피복도가 100% 가깝게 형성되어 식생의 가는뿌리에 의해 유출수의 지하침투력이 조장되고 밀생에 의해 유출수의 하향이동 속도를 지연시켜 침투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고, 식생이 토양의 건조화를 촉진시켜 지중의 수분저장 용량을 증가시킨 결과로 생각된다.
  목초 생육단계별 지면피복에 따른 토양유실량및 물유출량을 보면 피복도가 0%일때는 적은 강우에서도 토양유실량및 물유출량이 많다. 그러나 파종후 20일쯤되면 목초가 발아하여 피복도가 5-7%로 증대되기 때문에 같은 강우량에도 토양유실의 감소효과가 있다. 목초가 완전히 정착되고 피복도 99% 이상 될때는 폭우가 쏟아져도 거의 무시할 정도로 유실이 적으며 물유출량도 5% 미만으로 유출된다.
  이는 작물의 피복도가 낮을 때는 노출된 토양이 강우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식생의 효과가 감소되어 토양유실이 많고, 피복도가 높을때는 노출된 토양이 없기때문에 식생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서 토양 유실이 감소한다. 토양유실은 강우가 직접적인 작용을 하며, 토양, 경사도 및 경사장, 식생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토양유실이 일어난다.

	 
	 
	 
	 
	 
	 

	 
	표 3. 생육단계별 피복도에 따른 토양유실량 및 물유출량

	 
	피복도

0%

5~7%

99%

토 양

물

토 양

물

토 양

물

항 목

유실량
(㎏/10a) 

유출량
(㎜) 

유실량
(㎏/10a) 

유출량
(㎜) 

유실량
(㎏/10a) 

유출량
(㎜) 

경운초지

1,625.0 

10.4 

875.0 

8.9 

7.4 

9.0 

겉뿌림초지

1,250.0 

12.1 

550.0 

8.5 

7.2 

9.2 

강우량(㎜)

30.0 

21.8 

182.9 

조사일자 

1983.9.5 

1983.9.24 

1984.7.4 



	 
	주) 파종일자(1983년 9월 4일).

	 
	 
	 
	 
	 
	 

	 
	  결론적으로 경사지에 초지를 조성할때는 조성 당년의 토양유실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일단초지가 정착되어 피복도가 100% 가까이 초생이 형성되면 토양유실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초지조성시 하계에 산지를 개발하여 장시간 방치한다면 지표면의 과다한 노출과 하계의 집중강우로 인한 토양유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른봄 혹은 가을에 단시간 경사지를 개발하여 파종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운초지법은 조성당년의 토양유실이 특히 문제가 되나 목초가 완전히 정착된 이후에는 경운초지나 겉뿌림초지 공히 토양유실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야초로 덮여 있는 미개간지 (자연초지)의 토양유실량(10㎏/10a/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감소시킬수 있어 토양유실에 의한 피해없이 안정된 생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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